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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성열 기자의 CAR & TRACK｜국내 럭셔리카 대표주자 제네시스 G80 2.5 터보

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 럭셔리카 시
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. 제네시스의
약진을 이끈 핵심 모델은 신형 G80이
다. 올해 상반기에만 2만2489대가 판매
되며 지난해 판매량(2만2284대)을 훌쩍
뛰어넘었다. 벤츠 E클래스와 BMW 520d
가 양분하던 시장 판도를 깨고 약진하고
있는 G80의 매력은 무엇일까? 가솔린
2.5터보, 가솔린 3.5터보, 2.2 디젤 모델
중 소비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
는 가솔린 2.5 터보 모델을 서울에서 강
원도 속초까지 왕복 500km 구간에서 시
승했다.

뀫디자인의 힘, 우아하고 독창적인 실루엣
클래식한우아함이느껴지는유려한루

프 라인, 후면부 쿼드램프와 말발굽 형
태로 오목하게 디자인된 트렁크 면, 로
우&와이드 스탠스에 방점을 찍는 G패
트릭스 패턴이 적용된 20인치 스퍼터링
휠 등 G80에 적용된 외관 디자인 요소들
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볼수록 매력적이
다. G80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경쟁력이
라고 할 수 있다.

여기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
세련된 바디 컬러와 한국적 여백의 미가
느껴지는 품격 있는 실내 디자인 등이 더
해진 G80은 동급 수입차를 뛰어넘는 수
준까지 진화해 국내 프리미엄 E-세그먼
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가
고 있다.

객관적인 국내 시장 성적표가 이를 증
명해주고 있으며,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실

제로 느껴지는 감성 만족도는 어떤 경쟁
모델과도 충분히 견줄만한 매력을 갖추
고 있다.

뀫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만들어내는매력적인 승차감
G80을 타고 장거리 주행시 느껴지는

실제 주행 감성, 전반적인 정숙성, 안락
함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? BMW 520D
나 벤츠 E클래스와 비교할 때 승차감에
서 차이가 나지는 않을까?

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. 신형 G
80의 전반적인 N.V.H(소음, 진동, 불쾌
감)는 수입 대형 세단 수준에 근접해 있
다.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서
스펜션의 감쇠력과 차체 움직임을 제어
해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프리뷰
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(3.5 터보 모
델에는 기본, 2.5 터보 모델에서는 옵션
선택 가능)되어 있기 때문이다.

벤츠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한 매

직 바디 컨트롤과 유사한 기능인데, 전
방 카메라로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
이션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노면 상황
에 최적화된 승차감(시속 10km 이상에
서 130km 사이에서 작동)을 만들어낸
다. 2.5 터보 모델을 선택했고, 승차감을
중시한다면 반드시 넣어야 할 옵션이다.
디자인만큼이나 우아한 승차감과 피로
도 저하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.

뀫2.5 터보 모델의 넉넉한 파워
2.5터보 모델만 선택해도 파워는 차

고 넘친다. 제네시스가 개발한 차세대 고
출력 2.5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304마
력, 최대 토크는 43.0kg.m인데 최대 토
크가 1650∼4000rpm에 달하는 폭넓은
영역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100km 이상
의 고속 구간과 추월 가속시에도 파워의
부족함은 느낄 수 없었다. 시승 차량은
20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4WD 모델로 공
차중량은 1880kg인데, 강원도의 고저

차가 높은 와인딩 로드와 고속도로 등
어떤 구간에서도 날렵하고 감각적인 펀
드라이빙 능력을 발휘했다. 컴포트 모드
에서는압도적으로부드러운승차감을스
포츠모드에서는 확실한 펀치력이 있는
짜릿한 가속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.

가격 경쟁력도 갖췄다. 제네시스 G80
기본 모델(2.5 터보 후륜구동)의 가격은
5291만 원인데 기본 모델에 장착된 옵션
만으로도 충분히 G80의 매력을 느낄 수
있다.

꼭 추가하고 싶은 옵션은 다이아몬드
컷팅휠과 피렐리타이어에 프리뷰 전자제
어 서스펜션이 결합된 옵션(108만 원)과
헤드업디스플레이, 하이테크 패키지, 드
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, 2열 컴포트
패키지가포함된파퓰러패키지(501만원)
다. 이 두 가지 옵션을 추가한 차량 가격
은 5900만 원으로 비슷한 옵션의 경쟁
차량과 비교하면 1000∼2000만 원 이상
저렴하다. 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디자인·파워에승차감까지…“수입차보다낫네!”
우아한곡선미,볼수록매력적
노면에최적화된승차감제공
2.5터보만으로도 짜릿한 가속
동급차량대비가격경쟁력굿

◀ 제네시스 신형 G80은 역동성과 클래식한 우아
함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국내 럭셔
리카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. 특히 2.5 터보 모델
은 강력한 파워와 효율성,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
입차의 대항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.

원성열 기자

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‘B엔진’을 탑재한 2021년
식 ‘XC40’, ‘크로스컨트리(V60)’, ‘S60’(왼쪽부터).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볼보자동차코리아(대표 이윤모)가 48V 마일드 하이브
리드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표준 파워트레인 ‘B엔진’을
탑재한 2021년식 모델 3종을 선보였다. 대상 차종은 중
형 세단 ‘S60’, 중형 크로스오버 ‘크로스컨트리(V60)’, 컴
팩트 SUV ‘XC40’ 등 3개 모델이다.

마일드 하이브리드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
리드 차량처럼 순수 전기모드 주행은 할 수 없지만 출발
시와 엔진 재시동시 엔진에 약간의 힘을 더해줘 출력을
보조하고 연료를 절감해주는 시스템이다.

볼보의 B엔진 역시 출발 가속과 재시동 시 엔진 출력
을 보조하는 방식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
약 14마력의 추가적인 출력을 지원, 더욱 민첩한 주행
성능을 제공한다.

S60 및 크로스컨트리(V60)에 적용되는 B5 엔진의 최
고출력은 250마력(5700rpm), 최대토크는 35.7kg·m(18
00∼4800rpm)이며, XC40에 탑재되는 B4 엔진은 최고
출력 197마력(5400rpm), 최대토크 30.6kg·m(1500∼42
00rpm)이다.

친환경 파워트레인 도입과 함께 전체적인 상품성도 높
였다.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스웨덴 오레포스(Orrefors)
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확대 적용
되며, 전차종에 2021년식 모델부터 도입되는 케어 키(C
are Key)가 기본으로 제공된다. 오너가 타인에게 차량
을 빌려주기 전 최대 주행 가능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
기능이다.

판매 가격은 S60 B5 4810만∼5410만 원, 크로스컨트
리(V60) B5 5330만∼5940만 원, XC40 B4 AWD 4670
만∼5130만 원(부가세 포함, 개별소비세 인하분 적용 전
가격)이다. 원성열 기자

S60·크로스컨트리·XC40
볼보 신형모델 B엔진 탑재
출발·재시동 시 전기로 출력 보조…연료 절감

포드 익스플로러 PHEV

포드코리아가 대형 SUV 포드 익스플로
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‘익스플
로러 PHEV(Explorer PHEV 3.0)’를 공식
출시했다.

익스플로러 PHEV는 3.0L V6 GTDI 엔

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주행 성능과
효율성을 한층 강화했다. 가솔린 엔진의 최
고출력은 405마력, 최대토크는 57.3kg.m
(3000rpm)이며, 여기에 전기 모터의 최고
출력 75Kw(2500rpm)와 최대토크 30.kg.
m(300Nm, 1500rpm)이 더해져 한층 강력
해진 파워를 자랑한다. 1회 충전 후 전기

모드만으로 도심에서 29km, 고속도로에
서 31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복합 주행거

리는 30km이다.
운전자가 EV Auto, EV Now, EV Cha

rge, EV Later 모드 등 4가지 전기 모드를
선택해 배터리 전력을 주 전력으로 쓸지,
가솔린 엔진의 보조 출력으로 사용할 지 선
택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다. 가
솔린과 전기 모터 복합 모드의 연비는 12.7
km/L이다. 포드 익스플로러 PHEV 가격
은 7390만 원(개별소비세 3.5% 적용, VAT
포함)이다. 원성열 기자

포드, 대형 SUV ‘익스플로러 PHEV’ 출시

운전자가 4가지전기모드선택가능


